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일치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회중: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인도자: 주님의 종인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언어로 기도할지라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소망 안에서 걷게 하소서. 

회중: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인도자: 전 세계의 교회와,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회중: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다함께: 사랑과 일치 안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2024 년 세계 기도의 날 팔레스타인 예배문 발췌 및 수정(Adapted from the World Day of Prayer 

2024 Palestine Worship Service) 

 

시작 기도 Opening Prayer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Disciples of Christ)와 연합그리스도교회(UCC)가 글로벌 미니스트리 (Global 

Ministries)를 통해 30 년 동안 함께 동역해 온 것을 기쁨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과 소망, 인내와 겸손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성서 봉독 – 에베소서 4 장 1-6 절 Ephesians 4:1-6 

 

감사 기도 Prayer of Thanksgiving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섬들과 바다, 수많은 생명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태평양 지역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푸른 빛과 생기 넘치는 초록빛이 가득한 이 광활하며 동시에 연약한 터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품고 있지만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그곳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해초들로 가득한 산호초와 섬들을 보며 주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심해에서도 우리와는 또 다른 모습의 풍성하고 다양한 생명들을 

빚어내신 주님의 손길을 그려봅니다. 카사바와 타로, 파파야와 망고 등 매일의 삶을 지탱해 주는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섬 땅(island lands) 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파충류와 

곤충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박쥐들, 그리고 담장 너머로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까지, 이토록 다채로운 생명의 신비 앞에 우리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 인간의 손길로 훼손된 창조 세계의 아픔을 목격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를 쓰레기와 오염으로 병들게 하며, 자원을 남용하여 황폐함을 남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며 온전함을 회복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인도를 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태평양 교회 협의회 선교 동역자 사라 마리안 작성 (Written by Sara Marean, mission co-worker with 

the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축도 Benediction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화평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며 한계가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의 소망을 품고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추천 찬송 Hymn Suggestions 

인류는 하나 되게 In Christ There Is No East or West – 찬송가 475 장 



 

 

주 믿는 형제들 Blessed Be the Tie That Binds – 찬송가 221 장  

교회의 참된 터는 The Church’s One Foundation – 찬송가 600 장  

Spirit of Love – 사랑의 성령님이여 혹은 성령 관련 찬송 

Here I Am, Lord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혹은 부르심에 관한 찬송  


